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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이다.

작성일: 2010. 10. 06. (수) 2:11∼2:41

작성자: 장현순 (월명동 형상도예)

[ 차원을 더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둔산에 보내주심을 

알았지만, 기도 시간이 월명동 보다 짧기에 ‘짧은 기도로 

주님 계시 깊이 받을 수 있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행하자. 행해 움직여 보자. 행하면 예수님 

말씀의 깊은 뜻을 알 것이다.’다짐하며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둔산에 오르는 것이 정신 교육이다.” 

하시며 말씀을 줄 테니 적으라 하셨습니다. ]

＊ 예수님 말씀 ＊

내 사랑아.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함께한다.

마음을 열어야 내가 너희 마음 방에 거하며, 

나의 발이라도 나의 엉덩이라도 붙일 공간을 주어야 

내가 거하고 앉아 있을 수 있다.

너희가 얼마나 너희 마음과 행함과 정신에 

내가 거할 곳을 주느냐에 따라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서있고 앉고 누울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내게 내어준다면 

내가 맘 편히 너희에게 가서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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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힘든 몸과 내 힘든 마음 내려놓고 쉴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자는 내가 발 디딜 틈만 주는 자 있고 

내가 앉을 자리 정도 주는 자 있고 

어떤 자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을 넉넉히 크게 다 내어주는 자 있다.

그런 자에게는 내가 가서 

뛰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쉬기도 하며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리며 쓸 수 있는 것이란다.

그것의 공간, 내가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첫째는 너희 마음, 정신, 생각의 공간이요, 

그 다음은 너희 생활, 즉 행함의 공간인 육신인 것이다.

나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사는 삶이 

내가 거하며 나와 동행하는 삶인 것이다.

사랑아.

집중이다.

나에게 집중이다.

집중해서 하는 것 집중의 능력을 알아라.

집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능케 할 수 있다. 

여호수아가 시간의 승리, 

전쟁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보화도 집중이었다.

나에게 집중하니 나와 함께 싸워 이겼다.

패할 수 밖에 없었던 전쟁을 뒤집어 승리를 거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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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중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정확한 과녁을 맞히는 것이다.

총이나 활을 쏜다고 하자.

총알의 지름 길이가 1cm라 하자.

그 1cm의 중심에 내가 있고 

그 나머지 주변 총알의 면적이 

집중할 일이다. 

집중 시간이다. 집중 방법이다. 

이해하느냐?

활을 쏜다하자. 

제일 중심이 10점, 그 다음이 9점 순으로 

일반적으로 너희가 알고 있는 

점수를 매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활을 쏘고 활이 꽂혀진 곳의 활을 빼보아라. 

그럼 구멍이 나 있지?

그 구멍의 크기가 1cm라 한다면 그 중심인 0.5cm,

그 활 자체의 중심이 바로 나 예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집중할 일, 시간, 방법이다. 목표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 정신과 마음 생각 행함에 있어서의 중심을 의미한다.

나를 중심으로 집중해서 행하는 것이다.

집중은 관심과 마음을 아예 뛰어넘은 차원이다.

집중해서 행하면 시간도 아낀다. 노력도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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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 따져볼 때 흑자인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며 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늘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

기도로 더 쪼개고 더 세밀히 나눠 행할 수 있게 

환경, 상황 등을 너희들에게 맞게 쪼개는 것이다.

집중해서 계속하면 도사가 되고 대표가 된다.

너희가 나를 집중해서 찾고 부르면 

내가 옆에 있음을 알게 되고 

너희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한다.

사랑아.

어떤 일을 행할 때 꼭 집중해서 하여라.

시간과 돈과 힘도 다 나 예수니 

지혜롭게 쓰고 귀히 써야한다. 

사랑과 내 마음을 내 신부에게 주노라.

(“예수님 그러면 집중해서 사랑도 이룰 수 있나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그럼 얻을 수 있지. 차지할 수 있지.

내 사랑에 초집중하고 

네 사랑을 나에게 주는 것에 초집중해보아라.

내 사랑 네 것 되지 않겠느냐.

네 사랑 내 것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니까 관심 갖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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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대로 살고 싶고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느냐.

사랑으로 만나고 사랑으로 이뤄가는 모든 것들이다.

특히 영의 세계는 사랑이 제일 큰 무기요, 사명이요, 힘이다.

권력이다. 사랑이 돈과 같다 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여서 사랑의 조상 된 

너희 선생이 너희 눈앞에 있지 않느냐.

너희 선생은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깨진 역사를 알고 

사랑에 집중하여 나를 얻은 대표자다.

나만 얻었느냐.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너희의 눈앞에 보이는 섭리세계 그리고 생명들.

너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계의 것들까지도 

다 사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너희 선생 정말 바쁘다.

너희의 생명과 저 영계에 있는 생명을 

나와 함께 구원이다.

영계의 속도는 빠르고 빠르지만 육계와 다르다.

내가 너희 선생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 

나의 재림을 기다린 자는 깨닫고 

영계 속도의 빠름같이 빨리 변화하여 만들어 나간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자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여도 바뀌지 않고 

듣고자 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복음을 외면한다.

육계에 있을 때와 동일하단다.



- 6 -

그러니 육 가진 자, 

육신 있을 때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육신 있을 때 깨닫고 알기도 쉽다.

완성을 위해 나가고 있는 세상 삶이기 때문이다.

바뀌고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을 100% 가지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 내 사랑들아.

육신 있는 자들에게 내 복음 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주어라.

그리고 자세히 설명도 해주어라.

이해하기 쉽게, 동감하게, 

맞장구 칠 정도로 마음이 움직이게.

기도하며 나와 하자꾸나.

집중하여 생명 구원하자.

짧은 시간 남았으니, 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집중이니라.

집중하면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내가 말하였노라.

행함으로 나의 지혜가 너희 것 되기 바란다. 사랑해.

(“예수님, 집중의 개념은 말씀하시어 알았습니다. 

집중의 방법도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 하여라.


